
접착제원료 공동구매 "현실화"
접착제조합 1 3개 회원사 L G화학·오퍼상에 구매조건 제시

국내 접착제기업들이 원가부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추진중인 원료 공동구매방안이

9 6년 들어서면서 일찌감치 구체화되고 있다.

접착제기업들의 이같은 공동대응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여타 C h e m i c a l s부문도 뒤따라 공동방안을 마

련할 것으로 보여 9 6년 시장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한국계면활성제·접착제조합 1 3개

회원사는 공동으로 추진중인 접착제 원료 공동구매에

대해 9 5년1 1월 합의이후 2개월만에 원료 생산기업 및

오퍼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물량과 가격조건을 제시

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

졌다.

공동구매에 합의한 1 3개 회원사로부터 그 구체적 추진

사항에 관한 전권을 일임받은 접착제조합은 9 5년1 2월

최대 원료생산기업인 L G화학과 수입오퍼기업은 차례

로 방문, 물량과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등 공동구매방안

에 따른 후속문제를 논의했다.

접착제조합이 제시한 조건을 보면, 구매규모는 이미 알려진 아크릴모노미 1만3 0 0 0톤, SM 5800톤,

VAM 1만톤 등 모두 3만여톤내에서 회원사의 연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, 공동구매에 따른

가격하락폭은 최소 5 ~ 1 0 %선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또 접착제조합은 회원사가 주장한 요구조건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할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

기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.

이에대해 L G화학은 조합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수용할 경우 정상적인 수급시장의 일대 혼란이 야기

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적인 입장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L G화학은 접착제기업들이 겪은 9 5년 원가부담이 자체흡수할 정도의 선을 넘은 것이라는 점

에는 인식을 같이 한만큼 여타 원료 생산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일부 전향적인 검토

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이와함께 접착제조합은 국내 수입오퍼기업들을 방문, LG화학과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

청했으며, 수입상들도 안정적인 물량확보만 이뤄진다면 국내 생산제품보다 5 %이상 싼 가격조건에서

공동구매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결국 접착제조합의 이같은 빠른 행보에 따라 늦어도 2월안에는 어떤식으로든 공동구매가 현실화될

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를통한 원료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예상되는 제품별 가격하락폭을 보면, Acrilic Acid가 ㎏당 1 5 0원, EAM 120원, BAM 130원, 2-EHA

1 4 0원, MMA 160원, SM 60원선인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접착제조합의 공동구매방안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비조합사들도 공동구매에 참여하겠다

는 의사를 피력, 원료 생산기업들의 입장표명과 상관없이 이문제가 접착제산업 전체로 확산될 전망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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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가격 하락폭구 분

주) 현재가격은1 9 9 5년 1 2월기준

A A

E A M

B A M

2 - E H A

M M A

S M

1 , 5 7 0

1 , 2 8 0

1 , 3 5 0

1 , 4 5 0

1 , 6 1 0

6 1 0

1 5 0

1 2 0

1 3 0

1 4 0

1 6 0

6 0

접착제 원료 예상가격하락폭
(단위 : 원/㎏)




